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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, 청년농 농지은행 제도개선

초기 자금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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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%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 혜택 제공

농지은행 활용 청년농가 영농 규모 확대와 안정적 정착 지원

청년창업농 농지은행 맞춤형 상담 모습.(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)

(청주=국제뉴스) 이재기 기자 = 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김경한)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지은행 제도개선안을 본격 시행하며, 청년층의 농

지 확보와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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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은행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,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(1순위)과 2030세대(2순위)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

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과 임대를 맞춤 지원하는 제도다.

이 제도는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'선임대후매도사업'의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.

이 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 뒤, 향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기존에는 임차인이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만 있었으나, 제도 개선 이후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

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.

또한, '원금균등상환' 방식을 선택하면 초기 2년 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받아 영농 초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

다.

진천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임승수 씨는 진천지사를 통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을 비롯해 공공임대,

장기임대차 등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며 영농 규모를 키웠다.

임 씨는 농지은행 덕분에 목돈 부담 없이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
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"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할 때 겪는 초기 비용 부담

이 크게 경감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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